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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원화강세의 원인과 향후 전망

□ 원/달러 환율이 지난 주 1,100원/달러까지 하락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원화강세 

현상이 나타남.

  o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중동사태와 일본지진으로 글로벌 투자자

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냄.

  o 수출이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45.1%, 16.9% 증

가하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3월에도 월간 최대 수출액인 486억 달러를 기록함

에 따라 원화강세가 가속화됨.

□ 원화강세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상반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, 또한 물가

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임.

  o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 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경우 교육효과로 이미 상당수의 

기업이 환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

으로 예상됨.

  o 원화강세는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과 내수기업에게 긍정적 

영향을 줄 것이며, 물가상승도 완화시킬 것임.

□ 향후 상당기간 원화강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

이 지속되고 있음.

  o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가 이어지고 주요 7개국(G7)의 엔/달러 시장 개입 이

후 엔화약세가 이어지는 등 환율의 하락요인이 많아 원화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

전망됨.

  o 일부 전문가들은 원/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하락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

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        - 다른 일각에서는 원화강세가 물가 부담을 줄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

있는 만큼 경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.

(원화강세, 중앙일보, 4/5)




